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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인. 문학평론가. 
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 졸업. 2003년 문학동네 신인상에 시가, 2005년 현대문학
신인추천에 평론이 각각 당선되어 등단하였다. 시집 드라이아이스(2007), 클로로포름
(2011), 평론집 측위의 감각(2010), 연구서 김춘수와 서정주 시의 미적 근대성(2011) 등이 
있다. 보들레르, 말라르메, 발레리, 이브 본느프와로 이어지는 현대시의 지성적 계보와 이성
의 극단을 통한 무한(無限)과 영원을 추구한 그들의 미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를 쓰고 있
으며 발터 벤야민과 모리스 블랑쇼의 문제 의식을 재사유하면서 비평 활동을 하고 있다. 최
근에는 프란츠 카프카, 라이너 마리아 릴케, 버지니아 울프, 윌리엄 포크너, 사뮈엘 베케트, 
아베 코보, 브루노 슐츠, 토마스 베른하르트 등의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
그들의 미학적 성취와 삶의 성찰을 <시론> <현대비평론> <세계문학탐구> 등의 강의로 수행
하고 있다. 현재 서울여대 국문과 초빙강의교수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
면서 계간 문학들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.

나) 강좌 : <세계문학을 읽는 즐거움>

이번 강좌는 현대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는 현대인의 이상과 우울, 삶의 상징적 의미의 실패, 
그 기원과 양상을 보들레르, 카프카, 아베 코보의 작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. 특히, 그들 작
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실패한 상징, 즉 현대의 알레고리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
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세계를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. 대도시의 삶을 시로 
형상화한 최초의 현대 시인, 샤를 보들레르의 악의 꽃은 이 더러운 도시에서 아름다움을 
발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초극하려는 이상과 우울, 사랑과 죽음의 시를 그린다. “성
문 밖 오래된 거리도, 모두 다 내게는 알레고리”된다는 보들레르의 시구는 이른바 프란츠 
카프카의 ‘고독의 3부작 ― 소송, 성, 실종자’에서 완전히 구현되는데, 그 중에서도 프
란츠 카프카의 성은 끝없이 저 높은 성(城)에 도달하려는 의지와 실패, 도전과 지연의 서
사를 알레고리로 보여준다. 또한 일본의 프란츠 카프카라 불리우는 아베 코보의 ‘실종 3부작 
― 모래의 여자, 불타버린 지도, 타인의 얼굴’ 역시 도시의 삶에 대한 알레고리를 보
여주는데,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묘사가 탁월한 모래의 여자는 익명화된 도시의 삶 속에
서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한 모험과 실종의 서사를 펼친다. 우리는 이 작품들을 통해 
현대 도시의 이상과 우울을 깊이 성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과 삶의 윤리를 고민
할 수 있는 시간을 체험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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